
22-03(통권 925호) 2022.03.18

 최근 글로벌 경기 동향과 시사점 

-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는 리스크: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통화 긴축, 중국경제 둔화



목 차

■ 최근 글로벌 경기 동향과 시사점

-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는 리스크: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통화 긴축,

중국경제 둔화

Executive Summary ·······································································ⅰ

1. 개  요 ·························································································· 1

2. 주요국 경기 상황 점검 ································································ 2

3. 최근 글로벌 경제 주요 이슈 ····················································· 12

4. 시사점 ························································································ 18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

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총          괄

□ 경 제 연 구 실

 :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외 4명

v



EXECUTIVE SUMMARY

i

Executive Summary

□ 최근 글로벌 경기 동향과 시사점

–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는 리스크: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통화 긴축, 중국경제 둔화

￭ 개요

세계 경제는 위드 코로나 정책 확대 등으로 인해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

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세계 경기 악화 우려는 확대되고 있다. 최근 선진국

의 산업생산이 반등하고 세계 교역이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는 등 경기 지표가 개선세를 보

이며 세계 경제가 회복 국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글로벌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OECD 경기 선행지수가 기준치를 상회하여 향후 경기 회복세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

된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경제제재, 글로벌 원자재시장 불안 등이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주요국 경기 상황을 점검하고 시

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주요국 경기 상황 점검

① 미국 : 경기 회복 속 물가 리스크 상존

미국 경제는 코로나 사태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성장 흐름을 이어 가고 있으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원자재 급등에 따른 최악의 인플레이션 등으로 향후 경제 불확성이 증대

되고 있다. 미국 경제는 경기부양책 통과,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코로나 사태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소비 및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2021년 미국 연간 경제성

장률은 5.7%를 기록하며, 1984년 7.2%이래 3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다. 현재 미국은 오

미크론 확산세 진정, 견조한 고용시장 등으로 소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산업 경기도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민간투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미국의 소비자 물가상

승률은 2022년 2월 현재 7.9%로 1982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며 고물가 현상이 나타

나 소비 회복 제약이 우려된다. 2022년 미국 경제는 소비 및 투자 회복 지속으로 성장세가 

양호할 전망이나, 코로나19, 글로벌 공급망, 원자재 가격, 통화정책 정상화 등의 추이에 따

라 상하방 위험이 공존한다.

② 유로존 : 경기 둔화 가능성 확대

유로존은 경기 회복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고물가 지속과 러시아의 우크라

이나 침공 등 요인에 의해 성장 둔화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존 전년동기대

비 경제성장률은 2021년 2분기 이후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2021년 2분기 이후 GDP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으며, 주요국 중 독일에서는 2021년 4분기 경

제성장률이 1.8%를 기록하여 최근 경기 회복세가 크게 둔화되는 모습이다. 소비자물가 상승

률은 5%대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연속 갱신하는 한편, 실업률은 6%대로 하락하며 크게 

개선되었다. 경제 성장률 상승폭이 둔화되고 OECD 경기선행지수 및 소비자신뢰지수 또한 

모두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고물가 현상과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화됨에 따라 

향후 유로존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③ 일본 : 경기 침체와 반등의 기로

일본 경제는 코로나19 충격에서 반등한 후 경제성장률이 0%대로 회귀했으며, 양호한 선행

지표 및 기업 실적에도 불구하고 내수경기 개선은 미흡한 상황에 있다. 일본 경제성장률은 

2021년 2분기 코로나19 충격에 대한 반등 이후 2021년 4분기 0%대를 기록했다. 2021년 들어 



EXECUTIVE SUMMARY

ii

소비자심리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소매판매증가율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

다. 또한 수출 및 법인기업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내수경기는 개선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코로나19 재확산이 반복되면서 서비스업의 부진이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대에도 불구하고 낮은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실질임금상승률이 유지되

고 있다.

④ 중국 :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

중국 경제는 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 정책에 힘입어 내·외수 동반 회복세를 보이나,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및 코로나 19 재확산 등으로 경기 하방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중국 경제는 

2021년 하반기 전력난, 부동산발 쇼크 등 경기 하방압력으로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이어져 왔

으나, 지난해 12월부터 단행된 금리 인하 등 완화된 통화정책에 힘입어 올 1분기는 소폭 회

복이 예상된다. 소비는 전력 및 산업생산 회복에 기인해 반등하고  있으며, 투자도 최근 금

리 인하, 부동산 규제완화 등 경기 부양 효과로 회복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헝다사태와 

같은 부동산발 부실화 재확산 가능성 등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

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세가 여전히 지속하는 가운데, 제조업 PMI도 회복 국면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장기화, 코로나19 재확산 등 대내외 리스크 확산에 따른 

공급망 약화 지속, 수입물가 상승 등 하방압력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⑤ 인도 : 경기 회복세 지속

인도는 오미크론 확산 완화,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등에 따라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확대는 경기 회복세를 약화시킬 것으로 우

려된다. 인도의 2021년 2분기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은 20.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

후, 3분기와 4분기에도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였다. 오미크론 대유행 완화와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 등으로 민간소비 및 생산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

다. 다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심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

로 우려된다.

⑥ 베트남 : 경기 반등세 지속

2021년 3분기 역성장에서 벗어나 제조업 생산을 중심으로 경제성장률 반등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소매 판매 등 일부 지표의 개선세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베트남 경제성장률은 

텔타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봉쇄조치로 2021년 3분기 –6.2%의 역성장을 기록한 이후 

반등하면서 회복하는 모습이다. 위드코로나 정책 확대로 산업생산 및 수출이 개선되고 있으

나, 소매판매증가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최근 코로나 확산세 지속에도 불구

하고 위드 코로나 정책 확대 및 입국자 격리 면제 등의 조치로 경기 개선세가 지속될 가능

성이 높으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물가 불안 및 수입 증가 등의 리스크 요인도 

존재한다.

￭ 최근 글로벌 경제 주요 이슈

①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장기화 가능성과 경제적 비용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주요국 금융

시장 혼란이 가중되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만약, 이런 우려가 현실화

된다면 글로벌 금융시장뿐 아니라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르는 상품가격 불안정성 확대 및 

인플레 압력 고조, 실물 경기 침체 등과 같은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동반될 것으로 우려된

다. 국내의 경우, 국제유가 상승만 해도 경제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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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국제유가가 연평균 100달러에 달하게 되면 경제성장률은 0.3%p 둔화, 소비자물가 상승

률은 1.1%p 상승, 경상수지는 300억 달러 이상 악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별로도 높게는 

23.5%(정유)에서 낮게는 약 0.3%(반도체) 정도의 원가상승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② 미국, 긴축의 길 시작

미연방준비제도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 0.25%p인상 등 통화 긴축

을 본격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미국 경기 연착륙 여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한다. 이번 FOMC에서는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정책금리 인상

을 단행하였고, 최근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 파월의장은 미국 

경제 및 노동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향후 물가 경로에 따라 

긴축 강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긴축강도가 강화될 경우 미국 경기 위축 가능성

도 상존한다. 1971년 이후 금리 인상 시기는 9번으로 대부분 금리 인상 후 미국 경기는 연착륙

이 나타났다. 다만, 상대적으로 물가위험이 높은 금리 인상 시기인 1972∼1974년 ,1976∼1980
년, 1980년대에 금리 인상 이후 미국은 경기 후퇴기를 경험한 사례가 존재한다. 이번 금리 인

상기도 미국 경제의 자신감으로 연착륙이 기대가 우세하지만 향후 유가 상승 등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과 양적 긴축이라는 변수가 존재해 연착륙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

③ 중국경제 5.5% 성장 목표 달성 조건

지난 3월 5일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무업무보고에서 리커창 총리는 2022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중국사회과학원(5.3%)이나 IMF(4.8%) 등 타 전망기관보다 높은 5.5% 내외

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이의 달성을 위해서는 상당한 정책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먼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과의 갈등 심화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의 안정화가 필요하

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 억제를 통한 경제 운영 정상화도 시급한 과제다. 광둥성 선전시 

등 주요 도시 봉쇄조치가 시행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에 의한 경기 불확실성 확대는 당면

한 큰 부담이다. 부동산 시장 등을 중심으로 한 투자 회복으로 내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는 

것도 큰 과제다. 2022년 들어 고정자산투자가 회복 전환되었지만, 헝다사태 등에 의한 부동

산 시장 침체 및 투자 부진, 인프라 투자 축소 등의 리스크는 아직 크다. 재정의 경기 안정

화 지원 역할이 상당히 제한될 가능성이 커 금융통화정책의 역할이 강조될 필요도 있다. 사

회융자총액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재정의 지속가능성 중시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지방정부의 재정 및 투자 여력을 금융통화정책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투자 회복, 고용 증대,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내수 선순환 고리가 복원되지 않는

다면 성장 목표 달성은 어려울 수도 있다.

￭ 시사점

최근 주요국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發 글로벌 경기 둔화 가

능성,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 전환, 중국 경제 둔화 등과 같은 리스크 요인이 상

존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할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대외 리스크의 국내 전이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둘째,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경기사이

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필

요하다. 셋째, 경제와 방역을 모두 고려하는 엔데믹 전환이라하더라도 선제적인 로드맵 제시

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유연한 정책 집행 체제 구축 등의 정책 배려가 필요하다. 넷째, 국

내 기업들도 원자재 가격이나 글로벌 공급망에 관한 이슈들이 경영 환경에 심각한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전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며,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는 이런 기업 노력

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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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세계 경제는 위드코로나 정책 확대로 인해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되나, 러시아發 경기 악화 우려는 확대

- 선진국의 산업생산이 반등하고 세계 교역이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는 등 경기 

지표가 개선세를 보이며 세계 경제가 회복 국면에 있는 것으로 판단 

ㆍ코로나19 재확산으로 등락을 반복했던 선진국의 산업생산은 2021년 10월 

이후 증가세를 보임

ㆍ세계 교역 증가율은 2021년 4월 51.0%까지 확대되었다가 2021년 11월 20%

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율을 유지함

- 글로벌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OECD 경기 선행지수가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경제의 하방 압력 확대

ㆍ글로벌 제조업 및 서비스업 구매담당자들의 향후 경기 전망(PMI)은 2021년 

들어 50p를 상회하고, OECD 경기선행지수도 2021년 3월 이후 기준선을 

상회하고 있어 향후 세계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판단됨

ㆍ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경제제재, 원자재 수급 불안 등

의 영향이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함

○ 본 보고서는 주요 글로벌 경기 상황을 점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선진국 산업생산 및 

글로벌 교역 증감률 동향
> < 글로벌 PMI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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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OECD, IMF.
주1) 교역 = 수출 + 수입.

2) 증감률은 3개월 이동평균.

자료 :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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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국 경기 상황 점검 

① 미국 : 경기 회복 속 물가 리스크 상존

○ 미국 경제는 코로나 사태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성장 흐름을 이어 가고 있

으나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최악 인플레이션 등

으로 향후 경제 불확성이 증대   

- 미국 경제는 경기부양책 통과, 백신 접종 본격화, 서비스 재개 등으로 코로나 

사태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소비 및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 흐름이 지속 

․2021년 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은 7.0%로, 2021년 미국 연간 경제성장률은 

5.7%를 기록하며, 1984년 7.2%이래 37년 만에 가장 높았음

․민간 소비 및 투자의 성장 기여도는 각각 2021년 3분기 2.3%p, 1.35%p에
서 4분기 2.13%p, 5.38%p로 상승하며 경제 회복을 견인

- 오미크론 확산세 진정, 견조한 고용시장 등으로 소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

나 고물가가 소비 회복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ㆍ소매판매는 2022년 1월 4.9%에서 2월 0.3%로 둔화되었지만 2개월 연속 증

가세를 보였고, 이는 물량보다는 가격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

ㆍ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면서, 실업률

은 2022년 2월 3.8%를 기록하며, 2020년 2월(3.5%)이후 최저치를 기록

ㆍ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이 확장되면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22
년 2월 7.9%로 1982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 

< 경제성장률과 부문별 기여도 > < 고용 및 소비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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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자료 :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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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및 비제조업 확장세가 이어지면서 산업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민간투자도 늘어날 전망

ㆍ제조업 PMI는 2022년 2월 58.6으로 지난 1월 57.6보다 상승하며, 21개월 연

속 기준점인 50을 상회하며 확장세를 유지

․비제조업 PMI는 2022년 1월 59.9에서 2월 56.5로 하락했지만 기준점을 여

전히 상회해 확장세 지속

․민간기업의 투자 수요를 반영하는 비국방자본재수주(항공제외) 증가율은 최

근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나 2022년 3월 현재 전년동월비 10.4%로 여전

히 높은 수준

- 미국 경제는 소비 및 투자 회복 지속으로 성장세가 양호할 전망이나,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원자재 가격, 통화정책 정상화 등의 추이에 따라 상하방 

위험 공존 

․향후 경기 향방을 나타내는 경기선행지수는 2021년 1월 111.5p에서 2022년 

1월 119.6p로 개선되면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

․뉴욕 연은의 향후 12개월 경기침체 확률은 추세적으로 축소

․고인플레이션 지속에 대한 우려로 향후 경기 상황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

서 소비자신뢰지수는 2022년 1월 111.1p에서 2월 110.5p로 하락

< 산업경기 및 투자선행지표  > < 경기선행지수 및 경기침체 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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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로존 : 경기 둔화 가능성 확대

ㅇ 유로존은 경기 회복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고물가 지속과 러

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요인에 의해 성장 둔화 가능성 확대

- 유로존은 2021년 중 경기 회복세를 지속하여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상

회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

ㆍ유로존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은 2021년 2분기 이후 회복세를 지속하면서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

ㆍ다만, 경제성장률이 가장 크게 상승했던 2021년 2분기(14.6%) 이후 3분기 

4.0%, 4분기 4.6%를 기록하면서 하반기 상승폭이 축소

- 주요국 성장률 : 유럽 주요국에서 경기 회복 지속, 독일의 회복세 둔화

ㆍ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유로존 주요국에서 경제 회복세가 지속

ㆍ독일의 경우 경제성장률(전년동기비)은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

나, 2021년 4분기 1.8%를 기록하는 등 유로존 전체 성장률 대비 크게 하회

ㆍ한편, 2021년 하반기 이후 유로존의 경제성장률 회복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되고 있어 유로존 경기 둔화 가능성 확대

< 경제성장률 및 부문별 기여도 > < 유럽 주요국 경제성장률 >

자료 : Eurostat.
주1) 유로존 19개국 기준.

2) 전년동기대비.

자료 : Eurostat.
주 : 전년동기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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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및 고용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5%대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상회하는 한편, 실업률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크게 개선되는 모습

ㆍ유로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1년 하반기 이후 크게 확대되어 11월 5.0%

돌파 이후 12월 5.1%, 2022년 1월 5.8%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 연속 갱신

ㆍ유로존 실업률은 2021년 4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여 12월 7.0%, 2022년 1

월 6.8%로 역대 최저치를 하회하며 크게 개선

ㆍ우크라이나 사태 심화에 따라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로존의 물

가 상승률은 높은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실업률 또한 불확실

성 확대에 따라 악화할 가능성 존재 

- 경기선행지수 및 소비자신뢰지수 : 경기선행지수 및 경기전망 소비자신뢰지수 

모두 하락 추세로 유로존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 확대

ㆍ유로존의 OECD 경기선행지수는 2021년 9월 이후 5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

ㆍ향후경기전망 소비자신뢰지수는 2021년 11월 –4.0p로 마이너스 전환하였

으며, 2022년 1월 –10.3p, 2월 –7.8p를 기록하여 부진한 상황이 지속

ㆍ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유로존

의 경기 선행 지표가 하락세를 지속하며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

<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실업률 > < 경기선행지수 및 소비자신뢰지수 >

자료 : Eurostat.
주1) 유로존 19개국 기준.

2)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자료 : OECD, European Commission.
주1) 유로존 19개국 기준.

2) 소비자신뢰지수는 향후 12개월간 
경기전망 소비자신뢰지수를 이용, 0보다 
크면 긍정적, 0보다 작으면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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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본 : 경기 침체와 반등의 기로

○ 일본 경제는 코로나19 충격에서 반등한 후 경제성장률이 0%대로 회귀했으며,

양호한 선행 지표 및 기업 실적에도 불구하고 내수경기 개선은 미흡한 상황

 - 일본 경제성장률은 2021년 2분기 코로나19 충격에 대한 반등 이후 2021년 4

분기 0%대를 기록

ㆍ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충격에 대한 기저효과, 확장적 정책 등의 

영향으로 2021년 2분기 전년동기대비 7.3%를 기록

ㆍ2021년 3, 4분기는 각각 1.2%, 0.4%를 기록하면서 0%대 성장률로 복귀하

였으며,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GDP 감소폭을 회복하지 못했음

- 2021년 들어 소비자심리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소매판매증가율은 여전

히 부진한 모습

ㆍ2021년 2분기 소매판매증가율이 코로나19 충격에서 반등하였으나, 이후 등

락을 반복하는 모습임

ㆍ소비자태도지수는 2021년 11월 39.2p로 추세적인 회복세를 보였으나, 2022

년 2월 35.3p로 하락함

< 경제성장률 및 부문별 기여도 > < 소매판매 및 소비자태도지수 >

0.4

-12

-8

-4

0

4

8

12

'19 '20 '21

순수출 재고
공공수요 설비투자
민간주택투자 민간소비
GDP증가율

(%, %p)

1.6

35.3

10

20

30

40

50

-20

-10

0

10

20

'19 '20 '21

소매판매증가율(좌)

소비자태도지수(우)

(%) (p)

자료 : 일본 내각부.
주 : 전년동기비.

자료 : 일본 경제산업성, 내각부.
주 : 소비자태도지수는 2인 이상 세대,

계절조정계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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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 부문의 경기 개선세가 미약하나, 수출과 법인기업 실적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ㆍ2021년 2분기 10%대의 회복세를 보였던 산업생산은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

어 등락을 반복함

ㆍ상품수출 증가율은 코로나19 충격 시점 10~20%대의 감소세에서 10~40%

수준으로 회복하여 내수경기 대비 양호한 실적을 기록함

ㆍ2021년 2분기부터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법인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설

비투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ㆍ제조업PMI는 2022년 2월 52.7p로 2021년 2월 이후 50p를 상회하고 있으나,

서비스업PMI는 44.2p로 코로나 재확산의 영향으로 급락함

- 2021년 들어 노동시장의 개선세가 지속하고 물가상승률이 플러스로 전환되었

으며, 경기선행지수도 기준선을 상회

ㆍ코로나19로 3.1%까지 상승했던 실업률은 2022년 1월 2.8%로 개선되었고,

유효구인배율도 유효구인배율은 1.2배로 개선되고 있음

ㆍ소비자물가상승률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2022년 1월 0.5%를 기록하였으

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 중임

ㆍ경기선행지수는 2021년 3월 이후 기준선을 넘어 추세적으로 개선되어 2022

년 1월 103.7p를 기록함에 따라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나타냄

< 전산업생산 및 수출 > < 소비자물가 및 경기선행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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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일본 경제산업성, 재무부.
주 : 수출은 국제수지상 상품수출 기준.

자료 : 일본 총무성, 내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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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국 :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 전망

○ 중국 경제는 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 정책에 힘입어 내·외수 동반 회복세를 보이

나,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및 코로나 19 재확산 등으로 경기 하방압력이 커질 전망

- 중국 경제는 2021년 하반기 부동산발 쇼크 등 경기 하방압력으로 냉각국면이 이어졌

으나, 지난해 말부터 진행한 금리 인하 등 완화된 통화정책에 힘입어 소폭 회복 예상

ㆍ중국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전력난, 헝다(恒大集団)사태 등에 따른 경기 하

방압력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 Loan Prime

Rate)를 2개월(‘21.12.20, ’22.1.20) 연속 2차례 인하 단행

ㆍ또한, 최근 폐막한 양회에서 올해 성장목표를 5.5%로 설정하며, 부동산, 빅

테크 및 환경, 사교육 등 공동부유1) 관련 구조개혁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

를 통한 경기 부양 가능성도 커짐 

- 이에 따라, 1분기는 전력 및 산업생산 개선으로 소매판매 회복세가 나타남

ㆍ전력생산은 2022년 2월 4% 증가하며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연속 둔화세

에서 전환하였고, 산업생산은 최근 5개월 연속 상승세 지속

ㆍ소매판매 증가율은 2022년 2월 6.7%를 기록하며,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

은 증가율을 나타냄

< 경제성장률 및 부문별 기여도 > < 소매판매 및 산업생산 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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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CEIC.

1) 공동부유(共同富裕)란 2021년 8월 17일, 제10차 중앙재정위원회에서 제시된 시진핑 주석의 새로운 
국정 통치 이념으로 성장에서 분배로의 전환을 추구한다는 내용. 이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빅테크 및 
사교육, 부동산 등 분배정책을 내세운 전방위적 규제가 강화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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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는 최근 금리 인하, 부동산 규제 완화 등 경기 부양 효과로 회복 양상을 

보이나, 헝다사태 등 부동산발 부실화 재확산 가능성으로 불확실성 상존

ㆍ고정자산투자는 올 2월 누적 증가율이 12.2%를 기록, 2월 발표한 주택담보

대출비율(LTV) 상향, 대도시 주택구매 제한 완화 등 정책효과 반영 판단

ㆍ주택개발투자도 2022년 2월 3.7% 증가하며,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

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에서 벗어나는 양상

ㆍ다만, 주택평균가격2) 증가율은 2월 기준 1.89%로 지난해 5월 이후 9개월 

연속 둔화세가 지속하면서 헝다발 부동산 부실 문제 여파는 지속

-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세가 여전히 지속하는 가운데,

제조업 PMI도 회복 국면을 나타냄

ㆍ경기선행지수는 2021년 12월 95.6p로 저점을 지나며 향후 상승 가능성 증대

ㆍ제조업 PMI도 2022년 2월 현재 차이신 및 관방 제조업 PMI 모두 50p를 

상회하고 있어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

- 다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장기화, 코로나19 재확산 등 대내외 돌발 리스

크 확산에 따른 공급망 약화 지속, 수입물가 상승 등 하방압력은 당분간 지속

할 전망

< 투자 및 수출 증가율 > < 경기선행지수 및 제조업 P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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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CEIC.
주 1) 전년동기대비.

2) 고정자산투자는 누적기준.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Caixin.

2) 중국지수연구원이 매월 집계하는 100대 도시 주택평균가격에 대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을 의미.



 최근 글로벌 경기 동향과 시사점

10

⑤ 인도 : 경기 회복세 지속

○ 인도 경제는 오미크론 확산 완화,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확대는 우려 요인

- 인도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은 2021년 2분기 20.3%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

록한 이후, 하반기에도 완만한 회복세 지속

ㆍ인도는 기저효과에 힘입어 2021년 2분기 경제성장률 20.3%로 역대 최고치

를 기록한 이후, 3분기 8.5%, 4분기 5.4%로 회복세를 지속

ㆍ특히 크게 위축되었던 소비와 투자가 회복세를 지속하여 경제성장을 견인

- 민간소비와 산업생산이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

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 등은 경기 회복세를 약화시킬 우려

ㆍ민간소비 부문은 2021년 2분기 14.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 3분기 

10.2%, 4분기 7.0%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

ㆍ산업생산 증가율 또한 2021년 4월 133.5%로 크게 상승 한 이후 증가폭은 

축소되었으나 2022년 1월 1.3%를 기록하는 등 회복세를 지속

ㆍ오미크론 대유행 완화와 인도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 등에 의해 

소비와 생산의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 확대가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상존

< 경제성장률 및 부문별 기여도 > < 민간소비 및 산업생산 증가율 >

자료 : Bloomberg.
주 1) 전년동기비.

자료 : Bloomberg.
주1) 전년동기대비.

2) 민간소비는 분기별, 산업생산은 월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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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베트남 : 경기 반등세 지속

○ 2021년 3분기 역성장에서 벗어나 제조업 생산을 중심으로 경제성장률 반등세

를 지속하고 있으나, 소매 판매 등 일부 지표의 개선세는 미흡

- 베트남 경제성장률은 2021년 3분기 역성장 이후 반등하면서 회복하는 모습

ㆍ2021년 3분기 베트남 경제성장률은 델타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로 전년동기대비 –6.2%를 기록함

ㆍ한편 2021년 4분기에는 경제성장률이 5.2%로 반등하였고, 위드코로나 정책 

확대로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위드 코로나 정책 확대로 산업생산이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있으나, 소매판매

의 개선세는 미흡한 수준

ㆍ산업생산 증가율은 2022년 2월 전년동기대비 8.5% 증가하면서 2021년 8월 

–7.4%를 기록한 이후 회복세를 보임

ㆍ다만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 8~12월 간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인 소매판매 

는 2022년 2월 1.7%로 개선이 미흡함

ㆍ최근 코로나 확산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위드 코로나 정책 확대 및 입국자 

격리 면제 등의 조치로 경기 개선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나, 글로벌 인

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물가 불안 및 수입 증가 등의 리스크 요인도 존재함

< 산업별 경제성장률 > < 소매판매 및 산업생산 증가율 >

-6.2 

5.2 

-10

-5

0

5

10

'19 '20 '21

농림어업 제조업 및 건설업
서비스업 기타
경제성장률

(%, %p)

1.3

8.5

-20

-10

0

10

20

30

'19 '20 '21 '22

소매판매 산업생산
(%)

자료 : General Statistics of Vietnam, Bloomberg.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Bloomberg.
주 : 전년동기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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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글로벌 경제 주요 이슈

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가능성과 경제적 비용

○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 상

승, 주요국 금융시장 혼란이 가중되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

-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對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으로 전쟁 발발,

이후 미국과 EU 등 서방국을 중심으로 對 러시아 경제제재 조치가 강화되면 

글로벌 상품 및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4차 협상이 진행 중이나 의견 차이가 커 난항을 겪

으면서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 국제상품가격 및 주요국 통화 변동성 >

구분

2022년

2월 1일 2월 24일 3월 16일

수준 수준
변동폭

(%)
수준

변동폭
(%)

상
품
가
격

S&P 상품시장지수(달러) 626.7 667.6 6.5 684.4 2.5
WTI(달러/배럴) 88.2 92.8 5.2 95.0 2.4
LNG(Henry Hub, 달러/MMBtu) 4.8 4.6 -3.9 4.8 3.9
금(달러/온스) 1,801.2 1,903.9 5.7 1,927.3 1.2

통
화

달러인덱스(p) 96.4 97.1 0.8 98.6 1.5
유로화 1.1272 1.1192 -0.7 1.1035 -1.4
일본 114.7 115.5 0.7 118.7 2.8
영국 1.3522 1.3380 -1.1 1.3149 -1.7
호주 0.7129 0.7163 0.5 0.7290 1.8
중국 6.3612 6.3292 -0.5 6.3527 0.4
인도 74.8 75.7 1.1 76.3 0.8
말레이시아 4.1842 4.2055 0.5 4.1980 -0.2
베트남 22,663 22,830 0.7 22,875 0.2
러시아 76.9 84.3 9.6 97.6 15.9
브라질 5.2687 5.1179 -2.9 5.0768 -0.8
한국 1,205.3 1,202.4 -0.2 1,235.7 2.8

자료: Bloomberg, 현대경제연구원.
주1. 변동폭은 2월 24일이 2월 1일 대비 변화율(중국과 베트남은 1월 28일, 말레이시아는 

2월 3일), 3월 16일이 2월 24일 대비 변화율임.
2. 유로화, 영국 파운드, 호주 달러를 제외한 국가들의 통화는 –가 강세, +가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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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장기화 시에는 글로벌 금융시장뿐 아니라 국제

유가 상승 등에 따르는 상품가격 불안정성 확대 및 인플레 압력 고조, 실물 

경기 침체 등과 같은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동반될 것으로 우려 

- 국내의 경우, 국제유가 상승만 해도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주요 

거시경제 변수와 산업별 원가상승 등의 악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

․국제유가가 연평균 100달러에 달하면 경제성장률은 0.3%p 둔화, 소비자물

가 상승률은 1.1%p 상승, 경상수지는 300억 달러 이상 악화될 것으로 추정

․산업별로도 높게는 23.5%(정유)에서 낮게는 약 0.3%(반도체) 정도의 원가상

승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

< 2022년 시나리오별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 >

거시 경제 변수
국제유가 연평균 

100달러 시나리오
국제유가 연평균 

120달러 시나리오

성      장 경제성장률 0.3%p ▼ 0.4%p ▼

안      정 소비자물가상승률 1.1%p ▲ 1.4%p ▲

대외신인도 경상수지 305억 달러▼ 516억 달러▼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주: 상세는 주 원, OECD 1위 경제 원유의존도 그 개선이 시급하다-국제유가 상승이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현안과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2022년 2월 7일 참조.

< 국제유가 배럴당 100달러 시 제조업 및 건설업의 원가상승률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주: 상세는 주 원, OECD 1위 경제 원유의존도 그 개선이 시급하다-국제유가 상승이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현안과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2022년 2월 7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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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국, 긴축의 길 시작

○ 미국연방준비제도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 0.25%p인

상 등 통화긴축을 본격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미국 경기 연착륙 여부, 글로

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에 대한 우려 상존

- 3월 FOMC에서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향

후 상당기간 긴축기조를 강화할 것을 시사

․미국의 정책금리는 2020년 3월부터 24개월 동안 0∼0.25%를 유지해오다가 

2022년 3월 17일 0.25%p인상을 단행

․최근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 파월의장은 

미국 경제 및 노동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자신감을 강조

․이에 FOMC는 인플레이션 전망을 크게 상향 조정한 반면 성장률 전망은 

하향조정

< 2022년 3월 FOMC 전망치 > < 연준 자산 추이 및 전망 > 
(%)

구분 2022 2023 2024 장기

GDP 2.8
(4.0)

2.2
(2.2)

2.0
(2.0)

1.8
(1.8)

실업률
3.5

(3.5)
3.5

(3.5)
3.6

(3.5)
4.0

(4.0)

PCE 물가
4.3

(2.6)
2.7

(2.3)
2.3

(2.1)
2.0

(2.0)
핵심 PCE
물가 

4.1
(2.7)

2.6
(2.3)

2.3
(2.1) -

연방 기금 
목표 금리

1.9
(0.9)

2.8
(1.6)

2.8
(2.1)

2.4
(2.5)

(조 달러)

자료 : FOMC.
주 : ( )는 12월 전망치임

자료 : Royal Bank of Canada, Fitch.

- 향후 물가 경로에 따라 긴축 강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긴축강

도가 강화될 경우 미국 경기 위축 가능성도 상존

․2022년은 7회 금리 인상이 유력하며, 자산 매입이 3월에 종료되는 가운데 

대차대조표 축소 등 양적 긴축도 함께 진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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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그룹과 캐나다왕립은행은 연준의 자산이 2024년에 

각각 6.4조 달러, 6.2조 달러로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

- 과거 금리 인상 시기 중 고물가 시기에 금리 인상 후 미국 경제 침체기에 접

어 들은 사례가 존재하며, 2022년은 금리 인상과 연준 자산 축소 등 양적 긴

축이 함께 진행되기에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음 

․1971년 이후 금리 인상 시기는 9번으로 대부분 금리 인상 후 미국 경기는 

연착륙이 나타남

․다만, 상대적으로 물가위험이 높은 금리 인상 시기인 1972∼1974년 ,1976∼

1980년, 1980년대에 금리 인상 이후 미국은 경기 후퇴기를 경험

․이번 금리 인상기도 미국 경제의 자신감으로 연착륙이 기대되지만 향후 유

가 상승 등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과 양적 긴축이라는 변수가 존재해 연착

륙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망

< 미국 정책 금리, 소비자 물가, 실업률, 경제 성장률 추이>

자료 :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Bloomberg, Bureau of Economic Analysis.
주 : 1. 정책금리는 상단값 및 월말 기준 수치임.
주 : 2. 음영은 미국 경제 후퇴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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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국경제 5.5% 성장 목표 달성 조건

○ 지난 3월 발표된 중국정부의 5.5% 내외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타 기관 전망

치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판단 

- 중국 정부는 2022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5.5% 내외 수준을 제시한 바 있으

나, 이는 사회과학원, IMF 등 타 기관의 전망치를 상회하는 수준

․지난 3월 5일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에서 리커창 총리

는 2022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5% 내외로 제시

․이에 반해, 중국사회과학원은 5.3%, IMF는 이보다 더 낮은 4.8%를 제시

<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 < 중국 코로나19 신규감염자수 추이 >

0

5000

10000

15000

20000

(누적, 명)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중국사회과학원, 중국
국무원, IMF.

자료: Our World in Data.

○ 중국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는 대외 리스크의 안정화, 

코로나19 재확산 억제,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한 투자 회복, 지방정부

의 적극적인 투자 실천 등의 조건이 선결될 필요가 있음

-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의 갈등 심화 등과 같은 지정학

적 리스크의 안정화가 필요함

- 코로나19 재확산 억제를 통한 경제 운영 정상화도 시급한 과제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급증하면서 지린성 창춘시, 상둥

성 훼이하이시와 더저우시, 광둥성 선전시 등 주요 도시에 대해 봉쇄조치

가 시행되는 등 경기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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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시장 등을 중심으로 한 투자 회복을 통한 내수 선순환 고리의 형성 역

시 중요

․2022년 들어 중국의 총 고정자산투자가 회복세로 전환되고는 있으나, 부동

산 가격 회복 지연에 따르는 투자 부진, 인프라 투자 축소 등의 리스크가 

상존해 있는 상황3)

․재정의 역할이 제한적인 가운데 투자 회복, 고용 증대, 소비 확대로 이어지

는 내수 선순환 고리 복원은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의 주요 선결조건

- 재정의 경기 안정화 지원 역할이 상당히 제한될 가능성이 커 금융통화정책의 

역할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중국 인민은행에 따르면 중국의 사회융자총액 증가세가 2020년말 13% 중

후반대에서 2021년 10%대 초중반대로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중국 정부는 2022년 재정적자 비중을 2021년 3.2% 내외 수준에서 2.8% 내

외 수준으로 낮추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중시4)

․지방정부 역시 마찬가지로 약 3.7조위안에 이르는 지방정부전용채권 발행

한도가 유지되는 한편 2020년말 기준 약 39.3조위안(IMF 추정치)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방정부융자기구(LGFV)의 부채 역시 지방정부의 재정 

및 투자 여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중국 고정자산투자 증감률 추이 > < 중국 사회융자총액 추이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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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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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M2 M7 '20.M2 M7 '21.M2 M7 '22.M2

전체 인프라

제조업 부동산개발

(누적, 전년동기비, %)

0.0

5.0

10.0

15.0

0.0

2.0

4.0

6.0

8.0

'19.M1 M7 '20.M1 M7 '21.M1 M7 '21.M1

증가액(오른쪽, 전월비)

증감률(왼쪽, 전년동월비)
(조위안) (%)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 중국 인민은행.

3)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2년 1월 주요 70개 도시의 신규상품주택가격은 전월비 0.1%로 지난 
2021년 9월 이후 4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했으나, 헝다사태 등에 따르는 주택구매심리 약화 영향이 
크게 남아 있는 상황으로 판단.

4) 한국은행, ‘2022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현지정보, 북경사무소, 2022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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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최근 주요국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發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 전환, 중국 경제 둔화 

등과 같은 리스크 요인이 상존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할 대응이 필요함

첫째, 대외 리스크의 국내 전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 각종 대외 리스크로 인해 수출 경기의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업

종별 국가 또는 시장별로 사전 대응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원자재 등의 수급 불안, 글로벌 공

급망 경색 현상 심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자원 외교 강화를 통해 

단기 수급 불균형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사전적이고 지속적

인 미세조정 및 안정화 조치 시행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 국내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적인 노력이 필요함

둘째,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경기사이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 신정부 출범에 따르는 정책 공백이나 정책 변화 등 정치적인 이슈가 경기 변

동성을 확대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철저한 준비가 필요

- 특히, 올해는 대형 대외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거시경제 안정

화를 위한 정책 노력이 어느 때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더군다나, 올해는 인플레 우려와 미국 연준(Fed)의 통화긴축 등이 예정되어 

있는 등 통화금융의 경기 안정화 또는 경기 부양 기능에 제약이 큰 만큼 재

정 측면에서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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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경제와 방역을 모두 고려하는 엔데믹 전환이라하더라도 선제적인 로드맵 

제시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유연한 정책 집행 체제 구축 등의 정책 배

려가 필요하다.

- 방역 수준의 대폭적인 완화 또는 엔데믹 전환 결정에 있어서는 민간경제주체

들의 혼란을 피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로드맵이 선제적으로 제시되

어야 함

- 특히, 이미 엔데믹화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을 모델로 하더라도 우리 경제와 

사회의 특성에 맞는 기조로 재해석하여 적절한 적용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넷째, 국내 기업들도 원자재 가격이나 글로벌 공급망에 관한 이슈들이 경영 환

경에 심각한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전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며,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는 이런 기업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 당장, 핵심 원부자재의 재고 확대, 수입선 다변화 등과 같은 대응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 기업이 역량이 이에 미치지 못할 시에는 정부 및 공공 

부문에서 이를 적극 보완해야 할 것임

- 단기적인 비용 압력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도 중

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혁신, 생산성 제고 등의 노력을 통해 유사 리스크 

재발 시 대응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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